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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취약계층 대상‘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본격 시작

- 다 같이 떠나는 인천 문화유산 탐방, 경계 없는 문화재 관람 기회 마련 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취약계층 여러분과 문화유산의 특별한 만남,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동행(同行), 문화유산”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속에서 더욱더 방역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면서 2021년 취약

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인천시에 거주하

는 노인과 시청각장애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등 5개 취약계층 유형

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인천 관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중점적으로 

탐방하고,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다른 지역(부여, 수원)의 문화유산도 

관람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4일 청각장애인(인천농아인협회 미추홀구지회)을 대상으로

조선, 강화의 기록을 남기다부재로 강화 전등사와 삼랑성, 광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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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전하게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6월 10일에 보호아동 20명이 인천의 근대 문화유산이 숨 쉬는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을 탐방하고, 6월 15일과 6월 29일 노인과 사할린 동포

들이 수원화성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게 되어 고국의 소중한 문화유산

을 체험하고 관람하게 될 것이다.

또한 6월 23일에는 앞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20명이 전문 인력의 도움

을 받아 인천향교(시 유형문화재 제11호)를 탐방할 예정이고 7월 9일

은 청각장애인 20명이 전등사의 대웅전(보물 제178호), 약사전(보물 

제179호), 전등사 철종(보물 제393호)등을 관람하게 된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2021 취약계층 문화유산향

유프로그램’은 올해 1억8천만 원의 전액 국비예산으로 추진하며 인

천중구문화원(대표 박봉주)이 주관단체로 공모 선정됐다.

백민숙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에게도 문

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해 경계 없는 문화재 관람 기회를 마련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인천 시민 모두 소중한 우리 문화재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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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활동사진 

5. 14 청각장애인(인천농아인협회 미추홀구지회) / 강화 전등사, 삼랑성

5. 27 보호아동(대원복지재단 향진원) / 개항장 문화재지구 일원 (제물포구락부)


